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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동향과 미래 과제

 채  정  민†

본 연구는 점차 현실화되는 기후위기와 인류의 피해에 대해 심리학적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미래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Google Scholar에서 연구 논문과 서적을 

탐색하여 연구 주제와 연구 방식 위주로 범주화했다. 핵심 키워드는, ‘기후위기’, ‘기후변화’, 

‘기후재앙’, ‘기후비상’과 ‘심리학’ 이었다. 이들 키워드로 검색하는 것은 한국어와 영어 두 

가지로 진행되었다. 이들 논문과 서적에 대해서는 해외 연구 동향과 국내 연구 동향으로 구

분하여 정리하였다. 그 결과, 국내에 비해 해외에서는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

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이들 연구에서는 심리학적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

더라도 이들 연구를 진행한 학자들이 꼭 심리학자는 아니었고, 기후학자, 환경학자, 교육학

자, 언론학자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었다. 국내 연구 동향에서도 이와 유사한 양

태를 보였다. 다만, 해외 연구 주제와 논문 수에 비해 국내 연구 주제와 논문 수는 현저히 

적었다. 더 더욱 국내에서는 심리학자들이 연구에 참여한 경우가 매우 적었고, 이들이 타 학

문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향후 국내 

연구 과제와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기후위기, 재난, 심리, 대응,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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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는 이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

닌 현실의 문제가 되었다. 2022년 8월 8일 서

울 동작구에는 시간당 141.5mm라는 폭우가 

내려서 인간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어서 기후

위기에 의한 재난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에도 매년 폭우가 발생하였고, 2025년 8월 3일

에도 전남 무안에서 시간당 140mm가 넘는 극

한 호우가 내렸다. 8월 4일에는 경남 남해안

에 150~250mm가 예보되기도 했다. 이러한 극

한 호우는 인간에게 재산 상의 피해뿐만 아니

라 인명 피해도 낳았다. 

기후위기에 의해서 산불도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6년 고성 산불, 2019년 고성-

속초 산불, 2020년 고성 산불이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기도 했다. 2021년 울진 산불과 

2024년과 2025년 의성 산불 등이 초대형으로 

발생되어 경상도 일대에 크게 피해를 주었다. 

특히, 의성 산불에서는 소위 ‘도깨비불’이 발

생되어 주민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러한 기후위기는 전지구적 변화 양상으로 

나타나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심리적 문

제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25

년 7월 28일에는 캐나다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큰 재산 피해를 주기도 

했고, 미세먼지 대기질 지수(AQI) 100이 넘어

서 인간의 호흡기 문제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

하게 만들었다. 이 산불은 캐나다 내에서만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연기 등이 

미국이나 유럽까지 피해를 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후위기에 의한 문제는 현

재 진행형이고, 기후위기에 대한 남은 중요한 

대비 기간도 길어야 10년이라는 주장이 지배

적이다. 이 대비는 환경적인 측면이나 기후적

인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 측면에서도 이루

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이 현실화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는 아직 미흡하고, 

특히 국내에서는 더 더욱 미흡하다. 이에 따

라서 본 연구는 기후위기에 대한 기존 심리학

적 연구를 개관하고 새로운 연구 방향에 대한 

모색을 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용어 측면에서 기후위기와 유사하게 거

론되는 영어인, 기후변화(Climate Change), 기후재

앙(Climate Disaster), 기후비상(Climate Emergency) 

등이 있다. 이들 용어의 의미가 다소 다르지

만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대표해서 기후위기

에 초점을 맞추겠다. 

기후위기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발생하는 

기후 변화가 전 지구적 재앙으로 이어지는 상

황을 말한다. 이 기후위기는 주로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 산

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문명

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을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 원인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먼저 자연적 원인은, 화산 폭발, 대기 조성

의 변화, 태양활동,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 

변화, 지구 자전축 기울기의 변화 등이 해당

된다. 인위적 원인으로는 강화된 온실효과, 에

어로졸의 증가, 토지 피복의 변화, 삼림 파괴, 

농업과 목축업, 화석 연료의 사용 등이 해당

된다.

이들 원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

는 원인 제거와 감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물리적 요인에 해당

되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후위

기 연구의 틀을 적용할 수 있다. 첫째 방법으

로는,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변화 경향을 통계

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고기후자료(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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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 고토양, 퇴적암 등) 이용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둘째 방법으로는 기후 시나리오를 이

용하는 방법으로서 발생가능한 시나리오를 작

성하고 전지구기후모델(GCM) 이용하여 연구하

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필요성은 Bizikova 

등(2015)이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 

있는 것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 제4차 평가보고서(2007)가 제시한 표 1

과 같은 방식의 시나리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경우에는 지역스케

일로 연계시키는 기법인 상세화(downscaling) 

적용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즉, 국가 단

위에서 여러 지역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적용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기후위기는 인간과 연관된 점도 

많이 제기되었다. IPCC(2021)의 제6차 평가 보

고서(AR6)에서 기후변화는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라는 과학적 합의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즉, 인간이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등 온

실가스를 발생시켜 지구 평균기온을 상승시키

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데 과학자들 간에 

97% 이상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러

한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인간활동이 중요하다

는 점에 기초하여 인간활동에 대한 좀 더 과

학적인 접근이 가능한 심리학적 연구가 필요

하다는 인식 하에 본 연구는 진행되었다.

방  법

연구 대상자

Google Scholar에서 검색 키워드를 ‘기후위

기’, ‘기후변화’, ‘기후재앙’, ‘기후비상’과 ‘심

리학’ 이었다. 이들 용어에 대한 연구들을 개

관하기 위해서 기한은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위기 의식이 국제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교토의정서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 연

합 규약의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가 1997년 12월 11일 이후 연구 내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연구 동향 분석

위 검색 결과를 대상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

했다. 분석은 해외 연구 동향과 국내 연구 동

향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기 위해 내용과 연

구 방식 위주로 분석하였다. 연구 동향의 하

위 범주 구분은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White 등(2023)의 기

존 연구 구분 방식에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고

려하여야 할 점들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점

들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즉, 기후위기 관련 

범주별 연구, 기후위기 인구통계학적 연구, 기

2020년대 2050년대 2080년대

전 지구 

평균 온도가 1도 상승함

전 지구

평균 온도가 2~3도

상승이 예상됨

전 지구

평균 온도가 3도 이상

상승이 예상됨

대략 4억~ 17억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릴 것임

대략 10억~ 20억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릴 것임

대략 11억~ 32억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릴 것임

표 1. 기후위기 연구 시나리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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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위기에 대한 정신건강 연구, 기후불안 연구, 

기후위기 통제가능성 연구, 기후위기 인식과 

행동 간의 괴리 연구, 기후위기에 대한 언론

학적 관점 연구, 기후위기 관련 특별 연구 방

식 이었다.

해외 연구 동향

기후위기 관련 범주별 연구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공간적 측면에서 구분

하지 않고 연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분하여 

연구하는 경우도 있다. 즉, 공간을 구분하지 

않고 연구하는 것은 전체 지구 차원에서 연구

하는 것이고, 공간을 구분하여 연구하는 것은 

특정 지역 수준에서 연구하는 것이다.

White 등(2023)은 지역 공동체에서의 정신건

강 문제를 연구했다. 이들은 기존 문헌 연구

를 통해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 기후위기에 따

른 정신건강 상 취약한 공동체를 파악하려고 

했다. 기후위기와 관련된 총 1,828개의 연구들 

중에서 해당 주제를 다룬 104개의 연구를 대

상으로 분석하여 특정 지역 취약자 등의 다양

한 집단을 구분했고, 이들이 보이는 우울증, 

자살률과 관련된 정신건강 상의 문제를 확인

해냈다.

Dinar(2023)는 글로벌 차원에서 건강 문제를 

연구했다. 그는 MEDLINE과 Google Scholar에서 

PRISMA 체크리스트 가이던스에 따라 체계적

으로 연구 논문들을 개관했다. 그 결과, 기후

변화와 관련된 공공의 건강 준비성 등이 확인

되었다.

Gössling와 Dolnica(2023)는 항공여행 행동을 

연구했다. 이들이 항공여행 행동을 기후위기

와 관련해서 연구한 목적은, 점차 항공여행 

관련해서 탄소 제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상

황에서 기존의 탄소 배출 수준의 여객기를 이

용한 여행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새로

운 탄소 배출 저감 여객기의 도입이 있을 경

우에는 이 여객기를 이용할 의사가 많아야 한

다는 점에 주목해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여

행객들이 탄소 저감 방안에 예민하게 반응하

는 것이 밝혀졌다. 

Doherty와 Clayton(2011)은 “기후위기와 관련

한 정서적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집단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집단적 접근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사회와의 연대, 환경운동 참여 등은 

기후불안을 완화하고 심리적 회복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 인구통계학적 연구

기후위기를 성별이나 연령대와 같은 인구통

계학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경우가 있다.

Martin 등(2023)은 청년의 기후변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연구했다. 이들이 청년에 주목

한 것은 이들이 기후변화에 의해 특별히 취약

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연구는 체계적인 문

헌연구를 통해 진행되었고, 핵심 키워드는 부

정적 정서, 기후변화, 그리고 조사이었다. 연

구 결과, 43개 연구 논문을 선정하게 되었는

데, 이 중 28%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

다. 이들 연구를 종합해 보면, 청년들은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부정적 정서를 갖고 있었다. 

Brophy 등은 청년의 생태불안을 연구했다. 

이들이 청년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기존의 연

구들이 주로 성인에 초점을 맞추어서 청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보아서이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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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연구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

과, 청년들이 점차 기후변화를 겪으면서 생태

불안을 많이 겪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Bush와 Clayton(2023)은 성별을 구분하여 연

구했다. 이들이 성별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성별에 따라 기후변화와 관련된 태도 등에서 

차이가 발견될 수 있다는 점에서였다. 2015년

부터 2017년 사이의 국가별 경제 발전 정도 

등에 대한 자료를 성별과 연관지어 분석하였

다. 그 결과, 기후변화와 관련된 걱정을 여성

이 남성보다 더 많이 표현하는 것으로 드러났

고, 부유한 국가일수록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표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nugwa 등(2023)도 성별에 따른 민감성을 

연구했다. 이들은 기후변화를 많이 경험하고 

있는 사하라사막 남부 지역에서 성별에 따른 

기후변화 민감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지

역은 주로 나이지리아이고 농업을 주로 하고 

있어서 성별에 따른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기후위기에 대한 정신건강 연구

Clayton 등(2017)은 환경 변화가 개인의 정신

건강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즉, 기후재난(홍수, 산불 등)에 직접 노출된 사

람들에게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

울, 불안 등이 관찰된다고 밝혔다. 

Clayton 등(2017)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이외

에도 기후위기에 대한 정신건강 연구의 필요

성을 제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연구 주제를 제

시한 경우도 있다. Koder 등(2023)은 다음과 같

이 제시했다. 

첫째, 정신건강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다뤄야 한다. 둘째, 청년들의 정신적 안녕감에 

미치는 기후변화를 연구해야 한다. 셋째, 기후

변화 태도 혹은 신념을 언급함에 있어서 임상

심리학자의 역할을 연구해야 한다. 넷째, 심리

학적 렌즈를 통한 기후 관련 작위(action)와 부

작위(inaction)을 위한 동기화(motivation)의 이해

를 연구해야 한다. 다섯째, 정신건강 임상가와 

서비스 이용자의 경험을 연구해야 한다. 여섯

째, 심리학자의 책무를 연구해야 한다. 마지막

으로, 개입이다.

기후불안 연구

기후위기에 대한 정신건강 연구 중 특별히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한 예가 다음과 같다.

Marks 등(2021)은 10개국 10,000명의 청소년

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응답자의 59%가 “기후위기가 매우 걱정

된다”고 답했고, 45%는 “기후위기로 일상생

활에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다. 이러한 결과

로 볼 때, 전 세계적으로 특히 청소년층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불안(Climate Anxiety)과 우

울, 무력감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해 보아

야 한다.

기후위기 통제가능성 연구

Epel 등(2025)은 기후위기에 대한 통제가능

성을 연구했다. 이들이 통제가능성에 주목한 

이유는 인간의 노력이 기후위기를 감소시키고, 

나아가서 인간의 건강과 생존을 지킬 수 있다

고 보았기 때문이다. 

Bush와 Clayton(2023)도 기후위기에 대한 통

제가능성을 연구했다. 이들은 기후위기에 대

한 통제가능성을 성별에 따라 비교 연구하였

다. 그 결과, 남성의 경우가 여성의 경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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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감소를 위해 치러야 한다고 지각하

는 비용이 경제적 발전이 많을수록 더 증가하

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Kashima 등(2023)은 기후위기 관련 지속가능

성과 통제가능성을 연구했다. 이들이 이 주제

에 주목한 이유는 인간이 경제적 발전을 추구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기후위기도 고려

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를 연구하기 

위해 기후위기와 관련된 딜레마를 구성하여 

연구 대상자들에게 게임식으로 제시하여 그 

반응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기후위기를 통

제하면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경

향이 있음이 드러났다.

기후위기 인식과 행동 간의 괴리 연구

Gifford(2011)는 기후위기 인식과 행동간의 

괴리 가능성 즉, 거리감에 대해 연구했다. 

그는 이 거리감을 “심리적 장벽(Psychological 

Barriers)”으로 표현했다. 즉, 그는 많은 사람이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면서도, 이에 해

당되는 실질적인 행동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행동-태도 불일치’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van Valkengoed 등(2023)은 기존의 심리적 거

리감 연구에 대해 지각의 문제라는 점에서 문

제를 제기했다. 

기후위기에 대한 언론학적 관점 연구

기후위기에 대한 언론학적 관점 연구 그 자

체는 심리학적 연구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언론학적 연구도 심리학적 관점을 포함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참고

할 만하다.

Bosshard 등(2023)은 대규모 면대면 상황과 

온라인 투표 대조 연구를 했다. 기후위기 정

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

심과 행동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규모 조

사 연구를 진행했다. 이들의 연구에 참여한 

면대면 상황 연구 대상자는 3,102명이었고, 온

라인 투표는 30,311명이었다. 이들 두 연구 방

식에서 모두 기후위기 관련 정책 등에 대해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 정통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Mahl 등(2020)도 여론조사 관련 연구를 했

다. 이들도 Bosshard 등(2023)와 유사한 관점에

서 여론조사 연구를 진행했다. 다만, 이들은 

2015년에 1,477명, 2018년 1,014명, 2019년 

1,0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시계열적 측면에서 

연구를 했다. 연구 결과, 기후 변화와 관련된 

긍정적인 태도가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Bayes 등(2023)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

를 했다. 이들이 이러한 연구를 하게 된 의도

는 기후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진 합의 내용

에 대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람들의 커뮤니

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심을 가졌

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기후학자들

의 의견에 대해 일정 정도 수용하여 동기화 

등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Crawley 등(2020)은 여론조사 관련 연구를 했

다. 이들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사람들의 여

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데 초점

을 두었다. 이를 위해 787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 형식으로 연구했다. 연구 결과, 여론은 

신념과 관심사, 이슈 현시성, 정부 행동의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Bakaki와 Bernauer(2017)는 정책에 대한 여론

조사 관련 연구를 했다. 이들이 이러한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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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형식으로 연구한 의도는 글로벌 차원의 

정상 지도자 회담이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공

공의 인식과 정책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1,200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하였다. 그 결과, 이 

회담에 대한 선호 혹은 비선호인 것과 기후변

화와 관련된 공공의 인식와 정책 선호도는 유

의미한 관계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기후위기 관련 특별 연구 방식

하나의 도시 차원에서 기후위기를 연구하기 

위해 특정 도시를 하나의 실험실(living lab)로 

설정하여 장기간에 걸쳐 연구하는 방식이 있

었다. 이 방식은 2010년대 유럽의 몇몇 도시

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진행된 것

이다.

국내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시도

가 이루어지고 있다(박병열 등, 2025; 신상범, 

2022; 박형웅, 2021; 최지은, 성정희, 2024). 

2017년에는 한국리빙랩네트워크(Korean network 

of living lab)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하지

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향이나 전략이 수립

되지 않아서 큰 실효성 있는 성과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종단적 관점의 연구도 이루어진 사례

가 있다. Walawalkar 등(2023)은 행동변화에 대

해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했

다. 이들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장기간의 행

동 변화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

면서 이론화를 추구했다. 그 결과,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행동 관련 신념, 주관적인 

규범,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Nay(2022)는 인간의 발달적 관점에서 연구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기후변화가 장기간

에 걸쳐 일어나므로 이에 맞춰 인간의 발달적

이며 적응적인 과정을 연구해햐 한다고 주장

했다. 

국내 연구 동향

기후위기 관련 범주별 연구

기후위기에 관해 전 지구차원이나 지역 차

원 등의 범주별 연구는 심리학적으로 연구가 

된 경우가 없었다.

다만, 신상범(2022)은 글로벌 차원과 로컬 

차원에서 리빙랩 연구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

하여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

했다.

기후위기 인구통계학적 연구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인구통계학적 연구를 

진행한 심리학자는 박지혜 등(2022)이 유일하

다. 이들은 청소년의 기후변화 인식과 정서 

반응을 연구하였다. 

심리학자가 아닌 청소년학자나 환경교육학

자, 기후학자 등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학

적 주제를 연구한 것은 상당히 많다(예; 강다

연, 2022; 강진영, 김병연, 2025; 권주영, 2023; 

박민규, 2020; 박주원, 2021; 백성희, 2022; 백

성희, 김찬종, 2019; 서금영 등, 2022; 양수정, 

2024; 이혜선, 호규현, 2024; 임만재 등, 2009; 

임인재, 금희조, 2024; 현명주, 김남수, 2021; 

홍승표, 2024; 황세영, 강경균, 2024).

이들 연구를 토대로 심리학적 연구의 주제

를 좀 더 모색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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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경우에는 김혜윤과 채수미(2024)는 

기후재난 경험자의 기후불안이 환경친화적 행

동에 미치는 영향을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높은 기후불안 점수는 환경친화

적 행동을 유의미하게 높게 하는 것으로 확인

하였다.

기후위기에 대한 정신건강 연구

문성원(2016)은 기후변화와 심리적 적응을 

심리적 반응, 적응, 예방 방안 측면에서 연구

하였다.

기후불안 연구

기후불안에 대한 연구를 심리학적으로 연구

가 4건 진행되었다. 이들 연구는 이기영 등

(2015), 안대천 등(2023), 김세헌 등(2025), 김예

진, 박태희(2025)의 연구 였다. 

이기영 등(2015)의 연구에서는 헬스커뮤니케

이션 분야에서 프레이밍 효과를 확인하기 위

해 기후변화방지 캠페인을 위한 메시지 프레

이밍의 전략적 사용이라는 주제를 실험적 관

점에서 다뤘다. 연구 결과, 프레이밍의 주효과

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프레이밍과 이슈관

여도의 상호작용효과의 경우, 이슈 심각성 지

각과 캠페인 태도 부분에서 관여도가 높은 실

험 참가자들의 경우에만 이익 프레이밍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대천 등(2023)의 연구는 소비자 심리학적 

관점에서 소비자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한 라

이프스타일 유형화와 지속가능 소비행태에 관

한 주제를 다루었는데, 여기에 기후변화라는 

가치를 다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 

연구는 전국 성인 4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형태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혁신추

구형 이타주의자’, ‘성공추구형 이기주의자’, 

‘안정추구형 미래지향자’의 3가지 집단이 삶의 

가치관에 따라 소비행태가 영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보면, 

‘혁신추구형 이타주의자’와 ‘안정추구형 미래

지향자’ 집단은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지속가능 소비에 대

한 인식과 실제 지속가능한 소비행위도 적극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세헌 등(2025) 등의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에 대한 인지적 유창성과 기후 불안을 중심으

로 소비의도를 확인한 것이었다. 본 연구는 

1,217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방식

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성별로 다소 차이

가 있었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자녀 수가 증

가함에 따라 친환경 소비 의도가 유의하게 증

가하였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자녀 수와 친환

경 소비 의도 간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기후 불안(동기)과 인지적 유창성(정보처리) 간

의 매개 효과에서는 부모 성별과 자녀 수의 

상호작용효과가 기후 불안으로 설명됨이 확인

되었다. 자녀 수, 기후 불안, 친환경 소비의 

간접효과 측면에서도 성별 차이가 유의미했는

데, 이 효과가 여성에게서는 유의미하게 나타

나지 않았고, 남성에게서만 유의미하게 나타

났다. 

김예진 등(2025)의 연구는 친환경 제품의 소

비가 기후변화에 대한 의식과 관련성을 확인

하기 위한 목적으로 친환경 소구와 사용편의

성이 친환경 제품의 품질지각과 구매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다루었다. 연구는 성인 129명

을 대상으로 실험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 

결과, 친환경 제품의 사용 편의석을 높게 평

가하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품질을 더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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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지각하였고, 나아가서 이 제품을 구매

할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친

환경 행동 동기가 낮은 소비자도 친환경 제품

의 사용 편의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조건

에서는 친환경 제품을 더 구매할 의도가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 통제가능성 연구

기후위기 통제가능성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는 진행되지 않았다. 

기후위기 인식과 행동 간의 괴리 연구

김영욱 등(2018)은 기후 변화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완화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위

험 인식의 매개 효과와 효능감의 조절 효과 

중심으로 분석했다.

또한, 이승준, 김영욱(2019)은 한국인의 기후

변화 위험인식 유형에 따른 소통방안을 연구

했다. 

함승경 등(2020)은 해석수준과 대응수준이 

기후변화 대응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심리

적 거리의 매개효과와 미래/즉각적 결과 고려

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기후위기에 대한 언론학적 관점 연구

기후위기에 대한 연구는 함승경 등(2020)이 

해석수준과 대응수준이 기후변화 대응행동 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심리적 거리의 매개효과

와 미래/즉각적 결과 고려의 조절효과 중심를 

중심으로 연구한 것 등이 있다.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관심 연구

기후위기에 국민관심에 대한 연구는 심리

학적 연구지만 심리학자가 참여하지 않은 한

국환경연구원(KEI) 연구팀이 진행하고 있다. 

2023년 국민환경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 국민의 74.2%가 환경 문제에 관

심을 갖고 있고, 주요 환경 문제로는 1위가 

쓰레기/폐기물 문제이고, 2위가 기후변화 문제

였다.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

제로서 1위가 기후변화(23.1%)이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환경 정보 제공이 충분한가에 

대한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불충분하다는 의

견이 37%로 충분하다는 의견의 2배이었다. 

정보를 획득하는 주요 통로(복수 응답 가능)

로는 언론 보도가 72.3%, 보도 외 프로그램이 

56.1%, 소셜미디어가 46.7% 순이었다. 이러한 

점들을 통해 볼 때, 국민들이 기후변화 혹은 

기후위기에 대해 관심이 상당히 높지만 관련 

정보를 충분히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후위기 관련 특별 연구 방식

기후위기에 대한 종단적 연구를 심리학적으

로 진행한 경우는 아직 없다. 이에 대한 연구

도 더 많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결론 및 논의

기후위기는 현재 진행 중이고 향후 급속도

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심리학적 연구

는 절실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심리학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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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와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지 않았다. 특

히, 국내 심리학자들의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

고 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좀 더 향후 연구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해외 연구 동향과 

국내 연구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Google Scholar에서 앞

서 기술한 방법으로 검색하여 정리하는 방식

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서 분류된 범주는, 기후

위기 관련 범주별 연구, 기후위기 인구통계학

적 연구, 기후위기에 대한 정신건강 연구, 기

후불안 연구, 기후위기 통제가능성 연구, 기후

위기 인식과 행동 간의 괴리 연구, 기후위기

에 대한 언론학적 관점 연구, 기후위기에 대

한 국민관심 연구, 기후위기에 특별 연구 방

식 이었다. 

이를 토대로 해외 연구 동향과 국내 연구 

동향을 비교해 보면 국내 연구가 대체로 미흡

한 상황이다. 

첫째, 기후위기 관련 범주별 연구는 국내에

서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신

상범(2022)은 글로벌 차원과 로컬 차원의 연구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러한 방식의 연구는 특

히 심리학자들이 전혀 연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기후위기 인구통계학적 연구는 국내

에서 비교적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청소년

에 초점을 많이 맞춰져 있었고, 심리학자들의 

연구도 일부 이루어졌지만 미흡한 상황이다.

셋째, 기후위기에 대한 정신건강 연구는 국

내에서 조금 이루어졌고, 심리학자들이 연구

하였다. 넷째, 기후불안 연구도 국내에서는 그

리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리학자가 연구

한 것도 극히 소수이었다.

다섯째, 기후위기 통제가능성 연구는 국내

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섯째, 기후위기 인식과 행동 간의 괴리 

연구는 국내에서 다른 주제에 비해 비교적 활

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다

양한 방식으로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

지지는 못하고 있다.

일곱째, 기후위기에 대한 언론학적 관점 연

구는 국내에서 주로 언론학자들이 연구를 하

였다. 

여덟째,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관심 연구는 

국내에서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의식조사 형태

로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에 특별 연구 방식에 

대한 연구에서 종단적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

지 않았고, 리빙랩 연구에 대해서는 심리학자

들이 아닌 타 학문분야의 학자들에 의해서 이

루어지고 있다. 다만, 이들 연구의 성과는 여

전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기후위기에 대한 심리학적 연

구는 학제적 관점과 정책지향적 관점을 가지

고 정확한 방향 설정과 연구 틀을 마련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고, 향후 ‘기후심리학’수준까

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상태에서 파악된 결과이므

로 향후 진행되는 내용을 반영하여 지속적으

로 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이 분야의 발

전을 위해 연구 자료와 결과들은 하나의 DB

로 관리하는 심리학적 기구가 설립되어 연구

의 플랫폼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다.

향후 활발한 연구와 다양한 정책 관련 활동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상학 

등 기존 연구 분야와 협업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적 수준의 연구 지원 하에 연구 

진행를 진행함으로써 연구의 체계성을 높이고 

연구 범위를 더 넓힐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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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관련된 심리학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적극적인 연구비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험 거버넌스 차원에서 국가적 수

준의 정책 기관에서 활동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심리학계의 주기적인 학술 발

표를 하고 기업, NGO 등과의 협업도 적극 모

색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

한 국가와 사회에 심리학적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환기가 가능하다. 

향후 심리학계에서 연구할 수 있는 방향과 

과제 내용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연구 

방향과 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지식수준’→ ‘기술수준’→‘행동수준’

의 관점을 적용한 패널 연구와 부분적 실험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패널 연구를 통해서

는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 시계열적인 관점에

서 연구 결과를 확보할 수 있고, 여기서 획득

된 각종 시사점은 정부와 사회에 제시할 수 

있다. 실험 연구를 통해서는 연구 주제의 정

확성을 좀 더 높일 수 있어서 연구 결과를 국

가와 사회에 호소할 수 있는 강력한 토대가 

될 수 있다.

둘째, 기후위기에 대한 지식 수준 패널 연

구를 많이 해야 한다. 특히, 한국환경연구원과 

같은 기관의 연구에 심리학자들이 적극 참여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관기관과 

인접 학문과 협동적이며 학제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 

셋째, 기후위기에 대한 실제 행동 의도와 

행동 유형화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특

히, 이 점은 태도와 행동의 관계를 좀 더 면

밀하게 분석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연구이다. 이 분야는 심리학자들이 상

대적으로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넷째, 기후위기와 대처 방안과 관련된 정보 

획득 채널 등에 대해서도 심리학자들의 기여

가 절실하다. 이 점이 필요한 것은 앞서 연구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

활동을 하여야 하는 당사자인 인간들이 관련 

정보부터 획득하지 못하거나 비효율적으로 획

득하게 되면 대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기후위기에 대한 정량화된 자료를 

시계열적으로 추적 관리하기 위해 심리적 지

표를 개발하는 연구가 시급하다. 지표는 해당 

분야에서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단순화한 것

으로서 해당 분야 관련자뿐만 아니라 세계, 

국가, 사회, 그리고 인간들에게 인상적으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제학이나 기

후학 등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것이어서 심리

학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에 의한 재난 상황에서

의 대비행동 시뮬레이션 연구, 리빙랩(Living 

Lab) 연구 등을 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시

뮬레이션 연구와 리빙랩 연구는 심리학이 아

닌 타 영역에서는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심리학계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연구를 

적극적으로 하여 근거기반의 정책 수립과 실

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는 현재 국내에서 기후위기와 관련

된 심리학적 연구가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향

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본 연구가 가진 한계점도 적지 않다. 

첫째, 해외 연구 동향에 대한 연구를 위해 기

존의 연구 성과를 총망라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나 방법론 상 한계가 있었다. 둘째, 국내에서 

심리학적 연구를 위해서는 심리학적 상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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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자가 어느 정도 발휘하기는 했지만 충

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에는 더 

많은 심리학자들이 연구 주제를 제시하고 이

들 내용을 가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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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 of Psychological Research

on Climate Crisis and Future Tasks

Jung-Min Chae

Seoul Cyber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trends of psychological research on the climate crisis and 

human damage that are becoming more and more realistic and to draw future tasks. For this purpose, 

Google Scholar was utilized to explore research papers and books and those were categorized by research 

topics and research methods. The main keywords were ‘climate crisis’, ‘climate change’, ‘climate disaster’, 

‘climate emergency’ and ‘psychology’. Searches using these keywords were conducted in both Korean and 

English. These papers and books were divided into international and domestic research trends.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ere many studies on climate crisis in foreign countries compared to 

domestic ones. Of course, even though these studies included psychological topics, the scholars who 

conducted these studies were not necessarily psychologists, but experts in various disciplines such as 

climatologists, environmentalists, educators, and journalists. Domestic research trends showed a similar 

pattern. However, the number of domestic research topics and papers was significantly smaller than the 

number of international research topics and papers. Moreover, in Korea, there were very few cases where 

psychologists participated in the research, and they rarely collaborated with experts in other disciplines. 

Based on these points, future domestic research tasks and research directions were presented.

Key words : climate crisis, disaster, psychology, coping, education


